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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우스 콘서트 유진규의 '마임'
2015.12.01 조회수 120 등록자 김경아

년이 넘도록 이곳을 떠나 본적 없이 지리하도록 목포에 쭈욱 살아오면서 내가 하우스 콘서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

리도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.

다양한 문화예술의 여러 장르를 누구나 손쉽게, 게다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물 안 개구리로만 사는 나에

게 삶의 오아시스 같기 때문입니다.

다만 하우스 콘서트는 수준높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같은 자리에서 편안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으나

한 번 그 맛을 보면 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아! TV로만 숱하게 뵙던 그 분이 내 앞에서 왔다갔다하시다니...

칼바람을 뚫고 온 많은 아이들을 위해 등장부터 시선끌기에 충분히 그분다운 모습이셨습니다.

자그마하시고 그 연세에도 군더더기 없는 날렵하고 사뿐한 몸짓과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살아있는 표정연기를 위해 존

재하는 양 온화한 인상은 참으로 긴 외길을 걸어온 그 분의 연륜이 느껴졌습니다.

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향수어린 풍선껌 씹기는 오랜만에 추억의 책장을 넘기자 마르고 닳도록 벽에 붙였다 떼먹었

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습니다.

유진규님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의 특징을 말없이 몸짓과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마임이라 하셨습니다.

그래서인지 몸짓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.

[가면]을 벗고 내면의 나, 진정한 나의 소리에 귀기울여 표현해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며 오랜 시

간 사회화되어, 틀에 갇혀 규격화되고 정형화되고 학습된 것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리라는 뜻을

전하셨습니다.

그것은 마치 저에게 거짓, 가식, 왜곡없이 내가 원하는 내 안의 나를 끄집어내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라

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

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, [있다]는 것만 믿으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,[없다]는 것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

는 세태를 꼬집고자 하셨습니다.

살면서 갑자기 [벽]에 갇힌다면 어찌 될 것인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난감하여 가슴이 갑갑해짐을 느꼈

습니다.

우리네 쳇바퀴 돌아가는 답답한 일상을 사는 [한지]에 비친 또다른 나는 세파에 흔들려 숨가쁘게 펄럭이기도, 일그러지

기도 했다가, 이내 다시 곳추서서 비상하기도 하는 인생의 굴곡진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 힘든 나의 삶을 담담

히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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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했습니다.

그래서그런지 말이 주는 폭력에 가까운 심각성을 알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, 특히 부부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

체언어로 소통한다면 좀 더 심신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 같이 오지 않은 남편에게 오늘 마임을 시도해보리라는 생

각이 듭니다.

몸으로만 표현하려고하니 적확한 뜻으로 압축을 가하는 사이, 표현하려는 창작의 기쁨을 누리는 사이에 시나브로 마음

의 불은 꺼질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.

그 분은 내면의 '나'가 말하는 대로의 나 자신을 대면하고 참되게 순간순간을 살라는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.

그것은 그분의 나풀나풀, 너울너울, 사뿐사뿐, 팔랑팔랑거리는 몸짓들이 전하는 강렬한 메세지로 각인되어 내면의 나와

마주했던 시간들로 깊이 아로새겨질 것 같습니다.

그런 의미로 보자면 유진규님의 몸언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학으로 치자면 압축된 언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한

함축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해서 그 의미를 새겨가며 읽어야 할 시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 시집 한 권 읽고 나온 느낌이

들었습니다.

그리하여 연륜이 느껴지는 연세에도 온 몸으로 전하시는 언어들이 역동적이고 필사적이기까지 하여 처절하게 느껴지

는 아름다움을 선사해주신 유진규님께 삼행시를 지어올립니다.

유 - 유일무이한 유진규님의

진 - 진기명기를 무형문화재로

규 - 규정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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